자유논제1
Q. 요조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혹은 살아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야말로 난해한 것” 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지만 단념할 수가 없어 ‘익살’이라는 실로 간신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바라보는 요조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요조의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나’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행동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행동과 말이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남을 속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논제2
Q. 주인공의 아내는 한 상인을 믿었지만, 좋지 않은 일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천진무구한 신뢰심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저는 천진무구한 신뢰심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상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한 아내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때는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 지인에게도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잘 모르는 남을 100% 믿는다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거리를 두는게 자신한테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어가 필요합니다.

선택논제1
Q. 인간실격의 요조는 진정 인간이 아니였을까요? 무엇이 그를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만들었을까요?
요조는 결국 지인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만, 정신병원에 들어간다고 인간이 아닐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조는 어렸을때부터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퍼붓는 비난이 더 두렵고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요조는 자기 자신을 광인, 폐인, 인간실격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포기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요조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선택논제2
Q. 본문중에 요조의 노트를 받은 마담이 그것을 작가에게 넘겨주며 인간이 그렇게까지 망가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요조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나아질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순전히 요조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가 조금더 마음속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말 한마디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요조는 사람을 상대하는 순간에는 사람들을 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싶어했습니다. 실제 요조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춘채 연기하다가 자기파멸에 이르게 된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